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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의 컬러 인쇄면을 찢어 붙이거나 한지를 붙여 먹을 
입히기도 했다. 마치 프랑스 앵포르멜 회화의 두껍게 
올린 캔버스 표면, 즉 ‘오트 파트(hautes pâtes)’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순수 추상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응노는 서구 조형언어를 구사하는 동시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추상을 창작하게 되는데 
지필묵과 같은 한국적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표현을 
추구했다. 한지만이 가능한 농담 표현과 수묵의 느낌을 
덧입혀 서양적 기법에 한국적 감성을 더했다. 1963년 
이후에는 문자의 형상이 꼴라주 양식과 합쳐지며 
작품의 주제가 문자추상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 전시는 이응노의 추상 창작의 모태가 되었던 
꼴라주 작품을 조명하기 위해 1960년대 초 꼴라주 
작품을 중심으로 삼고 70년대까지 폭넓게 실험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아울러 동시대 프랑스 
작품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응노의 꼴라주를 국제적인 
미술 운동의 한 지류로 생각해 본다. 앵포르멜, 
추상표현주의, 서정적 추상, 쉬포르-쉬르파스 등 
20세기 중반 파리, 뉴욕의 추상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응노의 예술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꼴라주 
연작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응노는 1962년 5월 파케티 화랑에서 열렸던 파리 
첫 개인전에서 꼴라주 연작을 주요작으로 선보였다. 
그는 파리에 정착한 초기에 신문과 잡지를 오려 붙이고 
색을 칠하는 방식의 종이 꼴라주 작업에 몰두했다. 
15점의 꼴라주 작품을 선보인 파리 첫 개인전 제목은 
《응노 리, 꼴라주 Ung-No Lee, Collages》였다. 
개인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꼴라주는 이응노의 
초기 파리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작가의 현대성과 
실험성을 보여준 중요한 예술적 성취였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입체파 작품에서 처음 꼴라주를 
시도했고 이를 통해 평면 위에 깊이감을 표현하려 
했다. 이외에도 현실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거나,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또는 
예술의 탈권위화를 위해 꼴라주 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응노 역시 이런 전통에 일부 기대고 있지만 
이보다는 순수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재료의 질감과 
색채에 더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경향과 차별화된 
꼴라주를 시도했다. 1960~62년 꼴라주는 종이를 
밀집시키듯 오려 붙여 밀집된 화면을 구성했고 신문과 

On May, 1962, Lee Ungno held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Paris at Galerie Facchetti, 
presenting a series of 15 collage works. Early 
in his Paris years, he dedicated himself to 
paper collages made by cutting and pasting 
newspapers and magazines, then adding 
color. This exhibition, titled Ung-No Lee, 
Collages, highlighted collages as a key artistic 
achievement representing Lee’s modernity and 
experimental spirit.

Picasso and Braque first introduced collage 
in Cubism to create depth on flat surfaces. 
Beyond this, collage was used to blur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art, express 
the fragmented sensations of modern life, and 
challenge artistic authority. Lee partly drew 
on this tradition but focused more on the pure 
visual effects of texture and color. Between 
1960 and 1962, he layered paper densely, 
sometimes tearing colored prints or applying 
ink to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creating 
thick surfaces similar to the hautes pâtes 
technique in French Art Informel. Lee combined 
Western abstract language with Korean 
identity, using traditional materials like brush, 
ink, and hanji to add tonal variations and ink-
wash aesthetics, merging Western methods 
with Korean sensibility. After 1963, his works 
gradually incorporated letter forms, moving 
toward lyrical and textual abstraction.

This exhibition centers on Lee’s early 
1960s collage works as the foundation 
of his abstract practice and traces his 
experimentation through the 1970s. It also 
situates Lee’s collage within international 
movements such as Art Informel, Abstract 
Expressionism, lyrical abstraction, and 
Support-Surface, exploring his role in 
mid-20th-century Paris and New York 
abstraction. Through his collage series, the 
exhibition seeks to understand Lee Ungno’s 
position in the global art scene.

이응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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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에 종이 꼴라주, 채색, 131×82cm
가나문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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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에 종이 꼴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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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노미술관 소장

장 피에르 팡스망  <무제>
1969
천에 염색, 180×196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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